
보도자료

<독립과 발명> 기획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만나다!
- 특허청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복80년·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독립과 발명’ 기획전 협업 전시 -

 제1호 한국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 제1호 미국 특허출원 

한국인 권도인 선생의 대나무 커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광복80년 및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6. 30.(월)~8. 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독립유공 발명가를 

조명하는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15일 정부대전청사 1층 발명인의 전당에서 먼저 개막

되어, 발명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실천한 독립유공 발명가들의 이야기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뜻깊은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의 순회전이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전시관

으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연중 수많은 내·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발명’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일제강점기 독립의 실천적 수단

이었음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와 발명이 만나는 새로운 관점을 관람객에 제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전시에 소개되는 인물은 ▲말총모자 발명으로 한국인 최초 특허권자가 된 

정인호 ▲하와이에서 대나무 커튼을 발명하여 사업을 일구고 독립자금을 후원한 

권도인, ▲찹쌀엿식 사탕을 개발한 강영승, ▲생활 속 발명과 저술로 조선 

독립을 외친 장연송, ▲낚싯대를 발명한 박영로 선생 등 독립유공발명가 5인이다. 

전시에서는 선열들의 업적과 함께 대표 발명품이 소개되어 전시의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광복80년 및 발명의 날 60년을 함께 맞는 올해, 이번 전시는 

발명이라는 창의적 활동이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실천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

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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